
초등저학년(1~3학년)

 서울에 계신 고모께 보낸 편지

 TV로 어떤 아이가 편지를 보내는 걸 봤다.

나는 6살 때까지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낸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서울에 계신 고모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알겠다고 해서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빨간색으로 고모의 성함

을 썼다. 그러자 엄마는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한국에

서는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을 꺼리는 관습이 있다고 알려주

셨다. 다른 편지에 다시 검은색으로 고모의 성함을 썼다. 그러고 편지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고모께

[삐뚤삐뚤하게] 고모 보고싶어요.

다음에 고모가 부산에 오면 꼭 만나요!

사랑해요.

고모의 조카, 종하가



참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엄마가 종이에 적어주신걸 보고 따라 적었

다. 6살 때여서 그런지 적는데 꽤 걸렸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 삼익비치 아파트 우편취급국에 편지를 보내러 갔

다. 고모가 어떤 답장을 보낼지 기대됐다.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우편함

에 넣었다.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은 3년이 지나도록 엄마 핸드폰에 있다.

며칠 뒤 고모가 보내신 편지가 우리 집으로 왔다.

 내가 이런 편지를 보내줘서 감동적이라는 내용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고모는 부산에 오셨다. 이제 친할머니댁에서 함께 지내

신다. 서울에 계실 때 보다 더 자주 뵐 수 있어서 좋다.

우체국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마음을 전해주는 곳이다.

지금도 그때 고모께 편지를 보낸 게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가까운 친구한테도 편지를 종종 쓰는데 친하지

만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가 생기면 편지를 써 그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친구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